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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 1,181명을 대상으로 학보 이용 현황과 학보 콘텐츠 만

족, 커뮤케이션 기풍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들이 강조해 온 조직일체감 제고를 

위한 핵심 변수로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기풍의 세부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

과, 대학생들의 학보 이용이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콘텐츠 만족도 및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이 학교관계 인식과 일체감 제고에 미치는 전체 모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

다.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영향을 미치는 학보 콘텐츠 소재로서 비판.혁신, 학업정보, 일상생활 순

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로서

성취목표제시, 정보신뢰성, 의사결정참여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관련

논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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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매년 입학생 감소와 학과 구조 조정 및 통폐합 

이슈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전국의 각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생존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뉴시스, 2016.1.26). 실제로 오는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자 수가 정원 이하로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입생 유치 뿐 아

니라 재학생 유지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는 실정이다 (신소영, 권성연, 2014). 이제

는 대학이 더 이상 학생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 변신해야 하

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일보, 2015.12.6). 이러한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와 

학업에 대한 만족감, 로열티, 나아가 학교일체감 

제고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학교의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수 밖

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주로 조직

의 명성, 재정적 성과 등과 관련해 조직의 커뮤니

케이션 요소들 과의 관련성이나 영향력을 밝혀내

는데 초점을 두어왔지만, 주로 외부 공중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조직내 구성

원들을 대상으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차희원, 임유진, 2014; Carmeli, Gilat & 

Weisberg, 2006). 이 연구는 특히 조직학적 관점

에서 조직으로서 대학의 상황에서 핵심 공중인 

학생들과의 학내 커뮤니케이션이 학생들의 학교

관계성 인식과 일체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조직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의 조

직에 대한 아이덴티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직 관계와 일체

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van Riel & 

Fombrun, 2007).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만, 조직공중 관

계는 상호 호의적으로 느끼는 관계의 만족 정도 

(Hon & Grunig, 1999)로, 조직일체감은 조직과

의 하나됨, 심리적 애착 (Ashforth & Fred, 

1989)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현

재의 대학 상황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

은 학교일체감이 영리기업보다 비영리조직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van Riel & 

Fombrun, 2007), 재학생들에게는 소속감, 긍정

적 관계, 충성도, 중도 탈퇴 감소, 적극적 활동 

참여, 긍정적 입소문 등을 이끌 뿐 아니라 

(Bhattacharya et al., 1995), 졸업생들에게는 

모교에 대한 협력과 봉사, 교육, 취업, 기부 등 

다양한 학교 지원을 하도록 하여 결국 대학 운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

자, 성민정, 2011). 따라서 조직일체감 개념은 일

반 영리 기업 뿐 아니라 대학과 같은 비영리 조직

의 상황에도 적용되어 멘토와의 관계, 학교 관계 

등 대학의 조직일체감과 관련된 선행변수들의 영

향력 검증 (Mael & Ashforth, 1992),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조직일체감이 신뢰감, 만족감과 갖

는 관련성 (Myers, Davis, Schreuder & 

Seibold, 2016), 대학내 종업원이나 학생들의 심

리적 애착이 조직일체감, 순응, 내면화와 갖는 관

련성 (O’Reily and Chatman, 1986) 등 조직학적 

관점에 기반해 대학내 관련 변수들을 통해 검증

되고 설명되어져 왔다. 

조직일체감 형성에 있어 선행 연구들은 특히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역할,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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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해왔다 (Smitds, Pruyn & van Riel, 2001; 

Balmer & Gray, 1999). 기존 연구들이 특히 강

조한 커뮤니케이션 변수들로는 채널, 콘텐츠, 흐

름, 기풍(climate)1)등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요

소들은 조직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나 

관계, 조직일체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커뮤

니케이션 정보 콘텐츠와 기풍은 중요한 핵심 변

수로서 강조되어 왔다 (Jo & Shim, 2005; 문비

치, 이유나, 2008; 유선욱, 신호창, 2011; 차희

원, 임유진, 2014). 하지만, 조직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들

은 이러한 변수들이 조직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않

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조직

의 관리자나 운영자 관점에서 조직내 커뮤니케이

션의 특성과 영향력,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던데 비해 (Welch, 2012), 실제 이용자로서 조

직구성원들의 관점에서는 크게 조명되지 않아온 

측면이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특히 Smidts et 

al., (2001), 차희원, 임유진 (2014)의 결과에 기

반해 구성원들의 조직일체감 제고에 미치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의 역할, 특히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기풍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떤 학보 콘텐츠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

소가 가장 선호되고 영향력있는지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수들이 학보 이용도

1) 문비치, 이유나 (2008)는 기풍 (climate)을 ‘사내커뮤니케이션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how) 전달하는지의 측면’이라고 설명
하였다.

로부터 받는 영향 및 학교 관계 인식과 일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학보 콘

텐츠 소재별 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각 요

소들이 학생들의 학교 관계 와 일체감 제고에 미

치는 영향력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2. 학보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 

“학보는 대학에서 유일하게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매체인 거자나요. 대학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과거 대학 

언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기도 했

고, 대학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기도 하는 공론장 역할도 했

습니다 (KBS 뉴스, 2013.4.14.)” 

대학은 독특한 특성의 조직이면서도, 다른 일

반 조직들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White, 

Vanc & Stafford, 2010), 다른 조직들처럼 조직

구성원인 학생들의 조직 만족에 있어 학내 커뮤

니케이션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신소영, 권성연, 2014). 조직으로서의 대학이 학

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주요 공식 매체는 바로 

대학 언론, 즉 학보이다. 위의 제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학보는 학내의 문제 해결 뿐 아니

라, 사회 전반에 관한 공론장 기능까지 하는 대학

의 영향력 매체로서 존재해왔다. 하지만, 최근들

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주요 언론의 영향력 

하락과 더불어 대학 언론으로서의 영향력도 저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일보, 2015.4.7; KBS 

뉴스, 2013.4.14)

전반적으로 대학 언론, 학보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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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학내의 커뮤니

케이션 양이나 정보 유형 등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지지적 태도와 관련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White, Vanc & stafford, 2010; Smidts, van 

Riel & Pruyn, 2000).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김

혜자, 성민정 (2011)은 선행연구들에 기반해 조

직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이 조직구성원들의 

일체감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다. 그

들은 대학 동문들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평판 인식과 조직일

체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하

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일체감 강

화를 위해서 학내 경험에 기반한 관계와 신뢰 구

축, 학교의 질적.양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제고

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화이트 등 (White et al., 2010)

도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특히 정보 충분

성 인식과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지지적 태도

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대학내 직원

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학내 커뮤니케이션 

양, 채널, 정보 유형등이 구성원들의 대학 지지 

태도와 관련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특히 구성

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실제 받는 정보 간의 

정보 충분성 인식이 조직 소속감이나 로열티 증

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들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학의 상황은 비록 아니지만, 몇몇 선행 연구

들은 조직에 대한 반복 정보 노출이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나 조직에 대한 매력에 영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0; Smidts et al., 2001)은 조직에 대한 

단순 노출이 조직에 대한 인식된 매력을 증가시

킬 수 있으며, 반면 정보의 노출 부족은 구성원들

로 하여금 조직 목표 인식이나 조직과 관련한 의

사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차희원 

(2011)도 하지 등 (Hargie, Tourish, & Willson, 

2002)의 논의를 빌어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이 증가될수록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리엘과 폼브런 (van Riel & Fombrun, 2007)

도 짐머맨 (Zimmerman et al., 1996) 등의 논의

를 빌어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은 그들이 조직

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

며, 더 많은(more) 정보를 받는 것을 더 좋다고

(better) 여기며, 이것은 많은 정보를 받는다는 

것이 더 진실되다고 (authentic and true) 여겨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이트 등 

(White et al., 2010)은 꼭 많은 양의 정보를 받

는 것만이 적절한 정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3. 조직일체감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
이션 요소

최근의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일은 

신입생 모집 외에도 기존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켜 재등록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일체감을 강화하고 로열

티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조직일체감 (Identification)

은 조직로열티, 소속감 등 주로 조직의 상황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Bhattacharya, Roa & Glynn, 

1995). ‘조직과의 하나됨 (oneness or belo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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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지지와 충성심을 

이끄는 요소’들로 설명되어 왔다 (Ashforth & 

Fred, 1989; Bhattacharya et al., 1995; Smidts 

et al., 2001). 또한 ‘개인들이 갖는 조직 아이덴티티 

관련 인지적 연관성 (cognitive connection) 혹은 

심리적 애착 (psychological attachment)’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Dutton, Dukerich & Harquail, 

1994).

조직일체감 개념은 그간 경영학, 행정학, 심리

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루크와 웰치 

(Ruch & Welch, 2012)는 긍정적 작용으로 업무

만족, 업무몰입, 역할 수행 뿐 아니라, 조직소속

감과 헌신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으로 조직탈퇴, 업무피로, 질병증가 등도 가

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의 상황에

서 조직일체감은 학생들의 학교와 학업에 대한 

만족, 몰입, 소속감, 역할 수행 등에서 나아가 학

교에 대한 로열티, 졸업후 모교에 대한 지원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Mael & Ashforth, 

1992).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일체감을 높이는 

일은 대학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일체감에 강력한 영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조직일체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아왔다 (Smidts et al., 2000). 하지만 기

존 연구들은 긍정적인 조직일체감 제고가 구성원

들과의 효과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라는 

데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van Riel & 

Fombrun, 2007; Welch, 2012; Balmer & Gray, 

1999). 반리엘과 폼브런 (van Riel & Fombrun, 

2007)은 조직 내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 명

성을 현저히 함으로써, 내부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조직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알

려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조직일체감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특히 기존 연구들은 중요한 변수로서 커뮤

니케이션 정보 콘텐츠, 양, 채널, 구조, 흐름, 커

뮤니케이션 기풍 등을 강조해왔으며 (Downs & 

Adrian, 2004; van Riel & van Bruggen, 2002; 

Welch & Jackson, 2007), 특히 그 중에서도 콘텐

츠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이 두가지 요소의 역할에 

더욱 주목해 왔다 (Smidts et al., 2000; 2001, 

Jo & Shim, 2005; 유선욱, 신호창, 2011; 문비치, 

이유나, 2008). 콘텐츠란 조직내 커뮤니케이션되

는 특정 단위 (unit)를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 기

풍이란 커뮤니케이션되는 조직내 감정적 환경을 

의미한다 (차희원, 임유진, 2014). 콘텐츠의 중요

성을 강조한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0; 

2001)은 조직일체감 형성에 있어 콘텐츠가 커뮤

니케이션 기풍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라고 설

명하기도 하였다. 차희원과 임유진 (2014)은 조직

의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풍을 

매개하여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과, 이러한 경로를 통해 조직성과와 명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 콘텐츠와 커

뮤니케이션 기풍이 조직일체감이나 신뢰, 관계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텐츠 소재들과 기풍 요소들이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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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소재 만족도

조직일체감 강화에 미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서 정보 콘텐츠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반리엘과 폼브런 (van Riel & Fombrun, 

2007)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콘텐츠에 근

거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제공이 적시적이고, 가독

성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충분할수록 구성원

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웰치 (Welch, 

2012)도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적절한 정보 

메시지의 제공에 달려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유용

하고 수용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소재를 유형화 한 밀러 (Miller, 2006)

는 조직의 콘텐츠 소재를 파래스, 몽그, 러셀 

(Farace, Monge & Russell, 1977)의 논의에 기

반해 과업, 사교, 혁신 콘텐츠로 세분화하여 제시

하였다. 이들은 과업 콘텐츠를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에 집중하고 개인적 욕구나 욕망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교 콘텐츠를 

조직내 인간관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혁신 콘텐츠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어떻게 하면 조직내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들과 관

련된 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기반해 볼 때, 선행 연구들은 주

로 조직 목표나 목적에 대한 정보들이 좀더 구성

원들의 소속감이나 로열티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해 왔다.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0; 

2001)은 구성원들이 조직내 자신들의 역할에 대

해 유용한 정보를 받을 때, 혹은 조직의 이슈 즉 

목표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때 

그 조직을 다른 조직과 더욱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 즉, 조직에 대한 이슈 콘텐츠가 

의사결정권 집단과 구성원들간 관계를 개선시키

고 구성원들의 조직일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Smidts, et al., 2001). 반리엘과 폼브

런 (van Riel & Fombrun, 2007), 화이트 등 

(White, et al., 2010)도 조직 정책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중요하며,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을 때 자신들이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적 상황에서 차희원, 임유진 (2014)은 조직 커

뮤니케이션 콘텐츠의 유형을 업무 콘텐츠와 비업

무.사교 콘텐츠로 소재를 구분하였는데, 조직의 

업무 관련 콘텐츠가 비업무.사교 콘텐츠 보다 구

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해 볼 때, 대학의 콘텐츠 

소재로서 학교에 대한 비전, 목표, 구성원들의 업

무나 역할에 대한 정보로서 학생들의 학업 목표

와 성과 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다른 소재에 비해 

학생들의 콘텐츠 수용을 더욱 높이고, 학교일체

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콘텐츠 관련 연구는 단순히 조직 업

무에 대한 콘텐츠만을 강조하거나, 사교 콘텐츠

의 영향력 비교에 그치는 측면이 있어 보다 폭넓

은 콘텐츠 소재 유형의 역할 탐색에 대한 필요성

을 남겼다. 

2) 커뮤니케이션 기풍 
(Communication Climate) 

조직일체감과 관련해 기존 연구들이 강조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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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핵심 변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기풍이다. 

커뮤니케이션 기풍은 커뮤니케이션 클라이밋

(climate) 혹은 분위기(atmosphere) 등으로 불리

기도 하며,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성원들

의 인식으로 간주된다 (van Riel & Fombrun, 

2007). 즉, 기풍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들의 수용성 판단, 조직에서 제공되는 정

보의 신뢰성 등을 의미하며, 개방성, 신뢰성, 의사

결정참여, 지지성 등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van 

Riel & Fomburn, 2007; Smidts, et al., 2000; 

2001). 기존 연구들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풍

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참여나 관리자 집단에 

대한 신뢰 (van Riel & Fombrun, 2007), 조직에 

대한 만족도 (van Riel & van Bruggen, 2002),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왔다 (Smidts et al., 2001). 특히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1)은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구성원들의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조직일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기풍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떠한 기풍의 요소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아온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풍 각 세부 요소들의 영향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조직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학교 
관계 인식과 일체감 제고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연구들은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즉 

콘텐츠나 기풍 등이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인식 

(White et al., 2010; 문비치와 이유나, 2008), 

신뢰 (김혜자와 성민정, 2011; 유선욱과 신호창 

2011; Bhattacharya & Sen, 2003), 조직일체감 

(van Riel & Fombrun, 2007; Smidts et al., 

2001; Bhattacharya et al., 1995)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즉, 조직학적 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과의 관계 인식이나 신뢰, 

조직일체감 형성에 있어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영향력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이트 등 (White et al., 2010)은 효과

적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커뮤니케이

션 양, 채널, 정보 유형 등-이 조직의 명성과 신

뢰, 조직에 대한 지지와 옹호적 태도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조직 미디어 

이용량, 콘텐츠 소재의 유형, 기풍의 요소들이 구

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반리엘과 폼

브런 (van Riel & Fombrun, 2007),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1)은 조직의 긍정적인 커뮤니

케이션 기풍이나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조직

일체감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공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에 대한 관계성이란 ‘조직과 공중간 상호

작용, 거래, 교환, 연계의 패턴 (Broom, Casey 

& Ritchey, 2000)’, ‘조직과 공중이 서로를 신뢰

하는 정도 (Huang, 1998)’, ‘상호 호의적으로 느

끼는 관계의 만족 (Hon & Grunig, 1999)’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직 관계성과 관련해 선행 연구

들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했는데, 문비치와 이유나 (2008)는 정보 적절성

으로서 정보 내용, 정보 방향성으로서 기풍,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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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지원성 등의 차원이 조직관계성 향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유선욱과 신

호창 (2011)도 조직이 제공하는 정보의 적절성,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등 요소가 구성원들간 관계

성 차원의 하나인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밝혀내었다. 최영훈과 성민정 (2015)도 학생

들의 대학과의 관계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PR활

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양은 조직 

관계 인식이나 나아가 조직일체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데, 학교의 상황을 대상으로 김혜자와 성민

정 (2011)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

가 학교에 대한 경험 인식으로 작용하여 장기적 

신뢰 관계 구축, 학생들의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으

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적 상황은 아니지

만, 바타차라, 센 (Bhattacharya & Sen, 2003)도 

조직에 대한 정보가 조직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증가시키고 조직일체감에 영향을 미쳐 로열티, 리

쿠르트, 조직에 대한 부정적 요소 완화에 기여한다

고 지적하였다. 바타차라 등 (Bhattacharya et 

al., 1995)도 조직에 대한 정보의 노출 강도가 조직

일체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구성원들의 

혜택 정보는 조직일체감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

한 긍정적인 관계성 인식이 조직일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검증하거나, 논

리적 관련성을 제시해왔다 (Hong & Yang, 2011; 

Mael & Ashforth, 1992; Hong & Yang, 2009; 

Bhattacharya et al., 1995; Hall & Schneider, 

1972). 먼저, 홍수연과 양성운 (Hong & Yang, 

2011)은 구성원들의 조직 관계 만족도가 조직일

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

였다. 이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관계 

만족도 인식이 조직에 대한 지지적 태도와 일체

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메일과 에쉬포스 (Mael & Ashforth, 1992)도 

300여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를 통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일체감과 관

련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교수 집단과 상호작용이 긴밀할수록, 친밀한 멘

토 관계로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목표 달성에 학

교의 기여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교 만족도가 

높아지며, 조직일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비록 조직에 대한 관계 인식과 조직일체감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홍수연과 

양성운 (Hong & Yang, 2009)도 메일과 에쉬포

스, 바타차라 등의 논의를 들어 조직이 구성원들

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면, 구성원

들의 조직 만족도가 향상되며, 이는 더큰 조직일

체감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

구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관계 만족도와 조직일체감간의 직접

적 관련성을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지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밝혀내었다. 이들은 선행 연구를 들어 조

직구성원, 학교내 동문들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

직 관계 만족도가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Bhattacharya et al., 

1995; Hall & Schneider, 1972).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보 이용과 학보 콘텐츠 및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이 학교 관계와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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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세부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과 연구문

제들이 도출되었다. 

가설1) 학보 이용도는 학보 콘텐츠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학보 콘텐츠 만족도는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1)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는 기풍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3)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은 학교관계와 학교일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3-1) 각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은 학교관계와 

학교일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5.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수집과 분석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소재 모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 각 915명, 266명 (각 77.5%, 

22.5%) 총 1,18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에 기반해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학부생

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08명, 2학년 190명, 

3학년 188명, 4학년 429명으로 (각 9.1%, 16.1%, 

15.9%, 36.3%) 분석되었다. 계열별로는 학부와 

대학원생들을 합쳐 문과 809명, 이과 372명 (각 

68.5%, 31.5%)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 대학의 학보는 50여년 이상의 역사

를 갖고 있으며, 발행주기는 1주일, 한학기에 

11-12회 정도 발간, 평균 발행부수는 12,000부 

정도이다. 이는 학보가 교내 공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을 뿐 아니

라,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내 각종 뉴스 및 정보, 학교와 관련된 대외 뉴

스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교의 학보로서 

특징보다는 일반적인 학교들의 학보 콘텐츠 유형

을 구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지에는 최근 1년간 학보에 게재된 콘텐츠 

소재를 밀러 (Miller, 2006)의 분류에 따라 업무, 

혁신, 사교 등으로 나누고, 학교 상황에 적합하게 

학업.정보, 비판.혁신, 일상생활로 재명명하였

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콘텐츠 예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학보 이용도, 제시된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 커뮤니케이션 기풍, 학교 관계성 인식과 

조직일체감을 질문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커뮤

니케이션하는 다양한 매체들 가운데 학보만을 대

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가장 오랫동안 학내 커뮤

니케이션 공식 매체로서 대표성을 띄고 많은 학

생들에게 이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설문지 분

석을 위해 SPSS 21과 AMOS 21 버전을 이용한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의 통계 방

법이 사용되었다.  

2) 조작적 정의와 측정

먼저 학보이용도는 학교내 학보 미디어를 평상

시 얼마나 자주 구독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보 이용도 측정은 전혀 읽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년 1~2회 정도 읽는다 (1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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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주 발행될 때마다 모든 기사를 다 챙겨읽는

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콘텐츠 만족도는 학보에 게재된 콘텐츠들의 소

재별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으며, 사전 콘텐츠 분석을 통해 밀

러 (Miller, 2006)의 콘텐츠 소재 유형 구분이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학업.정보

(업무), 비판.혁신(혁신), 일상.생활(사교) 세가

지로 분류하였다. 최근 일년간 학보 콘텐츠 분석

을 통해 각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콘텐츠 유형을 

선정하여 사례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학업정보 

관련 콘텐츠 소재는 (a) 학교 소식, 성과 및 학내 

각종 정보, (b) 취업, 교환학생 등 커리어 정보, 

(c) 전공 학술 연재, 특강 등 학술 정보 등 학생들

의 학교와 진로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예로 제시하였고, 둘째로 비판.혁신 

관련 콘텐츠 소재는 (a) 학내 문제점, 이슈 제기, 

비판, (b) 대학가, 지역 사회 이슈 제기, 비판 등 

학교에 대한 혁신과 비판에 관한 정보들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예로 제시하였다. 원래 밀

러가 분류한 혁신 소재 콘텐츠의 개념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이 연구

에서는 좀더 의미를 확장하여 새로운 혁신 아이

디어 뿐 아니라, 이슈 제기와 비판의 의미를 포함

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세째로 일상.생활 관련 

콘텐츠 소재는 (a) 건강, 지역 정보 등 생활 정보 

(b) 음악, 전시 등 문화 예술 관련, (c) 패션, 연예 

등 20대 여성 관심사 등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를 위한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예

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 콘텐츠 소재 유형에 대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한다 (1점)부

터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기풍 (Communication Climate)

은 학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관련된 정서적 분위

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비치와 이유나 (2008)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지의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레딩 (Redding, 1972), 반리엘과 폼브

런 (van Riel & Fombrun, 2007), 차희원 (2011)이 

제시한 다섯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 문

항은 지지성 (supportiveness), 참여적 의사결정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신뢰 (trust, 

confidence & credibility), 개방성 (openness & 

candor), 높은 성취 목표 (high performance goal) 

등이다. 이러한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이 대학의 학보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매우 지지적, 지원적이다”, “이 대학의 

학보에는 학생들이 참여적 의사결정권이 있다”, 
“이 대학의 학보는 학생들이 신뢰할만하다”, “이 

대학의 학보는 개방적이며, 솔직하다”, “이 대학의 

학보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취 목표를 제시한

다” 등이다.   

학교관계성은 혼과 그루닉 (Hon & Grunig, 

1999)의 ‘상호 호의적으로 느끼는 관계의 만족’으
로 정의하였으며, 홍과 양 (Hong & Yang, 2011)

이 제시한 학교관계성 측정 항목 중 이 연구에 적

합한 일곱개 문항을 선정해 매우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이 학교는 나에

게 이익 혹은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나는 이 학

교와의 상호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이 학교의 

일원이라는 점이 행복하다”, “나는 이 학교 학생

들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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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나와 학생들의 필요 혹은 요구를 충족시

켜주는 것 같다”, “이 학교에 있어 나와 학생들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학교가 갖고 있

는 가치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등이다. 

조직일체감은 슈미츠 등 (Smidts et al., 

2001; 2000)의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지

지적 태도, 충성심을 이끄는 요소’로 정의하였으

며, 이들이 제시한 조직일체감 측정 항목 중 이 

연구를 위해 다섯개 항목을 선정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이 

조직과 강한 연대를 느낀다”, “나는 이 조직에 강

한 소속감을 경험한다”, “나는 이 조직을 위해 일

하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이 조직

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는 이 조직의 일

원이라는 점이 기쁘다” 등이다. 

6.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

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주요 변인의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참조). 그 결과 콘텐츠 만족도 .815, 커뮤니

케이션 기풍 .779, 학교관계성 .889, 학교일체감 

.887 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각 콘텐

츠 소재별 만족도의 경우 학업정보 콘텐츠 만족도 

.658, 비판.혁신 콘텐츠 만족도 .704, 일상생활 

콘텐츠 만족도 .689로 각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60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들간 상관계수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

다. 먼저 학보 이용도의 평균은 2.74로 매주 발행

되는 학보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학기에 3회 

혹은 한달 1회 정도 학보를 구독한다고 볼 수 있

으며, 이는 낮지 않은 수치이다.

콘텐츠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측도를 통해 측정

한 결과 평균 3.158로 나타났으며, 소재별 만족

도는 비판.혁신 콘텐츠 만족도 (M=3.283)가 가

장 높고, 일상생활 콘텐츠 만족도 (M=2.98)가 가

장 낮았다. 커뮤니케이션 기풍은 평균 3.220, 학

교 관계성 인식은 평균 3.36으로 학생들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기풍 및 학교와의 관

계를 인식하며, 학교일체감의 평균은 3.84로 학

주요변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콘텐츠 만족도 8 .815

학업.정보 콘텐츠 만족 3 .658

비판.혁신 콘텐츠 만족 2 .704

일상.생활 콘텐츠 만족 3 .689

커뮤니케이션 기풍 5 .779

학교관계성 7 .889

학교일체감 5 .887

<표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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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의 일체감을 보통 수준보다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경우 0.2에서 0.4 

사이의 계수를 가지면 보통의 상관관계라고 해석

하며, 0.6 이상의 계수를 가지면 높은 상관관계

로 해석한다 (Rea & Parker, 2005). 학보 이용도

와 콘텐츠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와 커뮤니케이션 

기풍과 학교 관계성의 상관계수는 각각 0.238, 

0.365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의 상관계수와 학교 관계성과 학교일체감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23, 0.659로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하여 t검증

을 통하여 문과생들과 이과생들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 3> 참조), 학보이용도 (t=3.431, 

p=.001)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t=2.248, p=.025)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생들 가운데 문과 학생들은 809명, 

이과 학생들은 372명이었으며, 학보 이용에 있어

서도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더 자주 구

독하고 있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문과생들의 높은 

학보 이용도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풍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2>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학보 이용 2.74 1.17 1 .243** .230** .112** .238** .239** .085** .176**

2. 학업.정보 콘텐츠 3.26 .58 .243** 1 .569** .525** .870** .523** .262** .177**

3. 비판.혁신 콘텐츠 3.28 .69 .230** .569** 1 .436** .793** .588** .198** .178**

4. 일상생활 콘텐츠 2.98 .52 .112** .525** .436** 1 .797** .434** .200** .109**

5. 콘텐츠 만족 3.16 .48 .238** .870** .793** .797** 1 .623** .270** .188**

6. 커뮤니케이션기풍 3.22 .60 .239** .523** .588** .434** .623** 1 .365** .249**

7. 학교 관계성 3.36 .74 .085** .262** .198** .200** .270** .365** 1 .659**

8. 학교 일체감 3.84 .73 .176** .177** .178** .109** .188** .249** .659** 1

<표 3> 문과와 이과생간의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문과 이과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보 이용도 2.82 1.172 2.57 1.158 3.431***

학업.정보콘텐츠만족도 3.27 .601 3.23 .545 1.135

비판.혁신콘텐츠만족도 3.30 .696 3.25 .677 1.122

일상생활콘텐츠만족도 2.97 .523 2.99 .503 -.384

콘텐츠만족도 3.18 .501 3.15 .469 .841

커뮤니케이션 기풍 3.25 .607 3.16 .595 2.248*

학교관계성 3.37 .736 3.32 .733 1.021

학교일체감 3.86 .732 3.81 .738 1.088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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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대학원생간의 변수들간의 차이는 특별

히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 

(1) 학보 이용도가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보 이용도는 학생들의 학보 콘텐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을 검

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보 

이용도가 콘텐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즉, 학보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학보 콘텐츠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보 이용도는 각 소재별 콘텐츠 만족도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

시된 바와 같이 학보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학업.

정보, 비판.혁신, 일상생활 등 각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각 콘텐츠 소재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들의 R2비교를 통해 볼 때, 학업정

보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학보 이용도의 설명력 

(R2=.05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비판.혁신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학보 이용도

의 설명력 (R2=.052)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상생

활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학보 이용도의 설명력 

(R2=.0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콘텐츠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미치

는 영향

<가설 2>는 학보의 콘텐츠 만족도가 커뮤니케

이션 기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단순회귀분석 결과, 콘텐츠 만족도

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긍정적으로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6> 참조). 또한 커

뮤니케이션 기풍에 대하여 각 콘텐츠 소재별 만

족도의 영향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정

보, 비판.혁신, 일상생활 등 각 콘텐츠 소재별 만

<표 4> 학보 이용도가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ß t P 수정된 R²

상수 83.420 ***
.056

이용도 .238 8.397 ***

*** p ≤ .001

<표 5> 학보 이용도가 각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ß t 수정된 R²

학업.정보 
상수 69.679

.058
이용도 .243*** 8.593

비판.혁신
상수 58.547

.052
이용도 .230*** 8.106

일상생활 
상수 74.768

.012
이용도 .112*** 3.853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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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콘텐츠 소재는 비판.혁신 관련 콘텐츠로 나

타났다 (ß=.401, p=.000). 그 다음으로는 학업

정보 (ß=.219, p=.000), 일상생활 (ß=.144, 

p=.000) 관련 콘텐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학교관계성과 학교일체

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3>은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학교 관계성

과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설정

한 것이다. <가설3> 검증 결과, 커뮤니케이션 기

풍은 학교관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학교일체감

에는 학교 관계성을 매개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 기풍의 각 

요소들이 학교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조직원지지, 의사결정참여, 정보신뢰, 정보개

방, 성취목표 제시 등 다섯가지 커뮤니케이션 기

풍 요소들은 학교관계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섯개 요소들 가운데 구성원들에게 

성취 목표의 제시가 학교와의 관계성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ß=.175, p=.000). 그 다음으로 정보신뢰

성 (ß=.101, p=.002) 요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참여 (ß=.088, p=.009), 

조직원지지 (ß=.073, p=.028), 정보개방성 

(ß=.068, p=.044) 요소의 순으로 학교관계성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관계성 인식은 커뮤니케이션 기풍

과 학교일체감간의 영향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론과 케니 (Baron 

& Kenny, 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며, 1단계와 3단

계에서 얻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베타값

을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3단계

에서 얻은 베타값이 1단계에서 얻은 베타값보다 

작으면 매개변인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3

단계에서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했

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

<표 6> 콘텐츠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ß t 수정된 R²

상수 8.251
.388

콘텐츠 만족도 .623*** 27.359

*** p ≤ .001

<표 7> 각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가 커뮤니케이션 기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ß t 수정된 R²

상수 9.180

.411
학업정보 .219*** 7.485

비판혁신 .401*** 14.458

일상생활 .144*** 5.392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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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매개변인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소벨 

테스트를 통해 구한 Z의 절대값이 1.96보다 클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Sobel, 1982). 이와 같이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1단계와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커뮤니케

이션 기풍이 종속변인인 학교일체감과 매개변인

인 학교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학교

관계성과 독립변인인 커뮤니케이션 기풍을 동시

에 투입했을 때 학교일체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풍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소

벨 테스트를 통한 Z의 절대값이 2.786로 학교관

계성이 커뮤니케이션 기풍과 학교일체감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 기

풍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학생들은 학교와의 관

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학교 관계

성 인식을 매개하여 학교와의 일체감을 더욱 높

게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전반적인 경로모형을 추정하여 모델적합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카이스퀘어 값은 1443.958(df=185), 

p 값이 .000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모델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스퀘어 

검정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카이스퀘어 

값이 커져 영가설이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카이스퀘어 검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1181로 비교적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표 8>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이 학교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ß t 수정된 R²

상수 16.234

.134

조직원지지 .073* 2.206

의사결정참여 .088** 2.630

정보신뢰성 .101** 3.115

정보개방성 .068* 2.017

성취목표제시 .175*** 5.482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학교관계성과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 종속 매개 단계 ß t 수정된 R²

커뮤니케이션 

기풍

학교

일체감

학교

관계성

1단계 (독립→종속) .249 8.820*** .061

2단계 (독립→매개) .365 13.481*** .133

3단계 (독립→종속, 매개→종속)
.009

.656

0.382

27.889***
.434

Z= 2.786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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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FI는 .90보다 클 때, RMR은 0.05보

다 작을 때 모델부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송지준, 

2009). 또한 RMSEA 값의 경우 0.05보다 작을 

때 good fit, 0.05에서 0.08 사이의 값일 때 fair 

fit이라고 할 수 있으며 0.10을 초과할 경우 모델부

합도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당 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델의 인과계수는 <표 11>와 같다. 인

과계수는 C.R.값이 ±1.96보다 클 때 유의미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경로는 기풍이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00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경로의 표준화된 직접효과, 표준화된 간접효

과 그리고 표준화된 전체효과를 살펴본 결과(<표 

12> 참조), 학보 즉 미디어 이용도가 클수록 콘텐

츠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러한 콘텐츠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커뮤니케이션 기풍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게 되며, 커뮤니케이션 기풍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와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관계성 인식이 긍

정적일수록 학교와의 일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기풍은 학교일체

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회귀분석의 결과

와 일치한다.

분석결과,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학교관계성을 

경유하여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

<그림 1> 연구모델

<표 10> 모델적합도

χ2 P CFI RMR RMSEA

1443.958 .000 .898 0.043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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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 

7. 결론 학교일체감 제고를 위한 
학내 커뮤니케이션 요소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대학들이 

학생들의 일체감 제고를 위해 공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학보를 통해 어떠한 학내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 대학생 1,181명

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학보 이

용과 학내 커뮤니케이션 특성 즉, 학보 콘텐츠 소

재별 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간의 관

련성을 비롯해, 학내 커뮤니케이션 특성 각각의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이 학교관계 

인식과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이

고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보

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학

교 관계성 인식에 중요한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

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의 영향력을 구체적

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델에서 학생들의 학보 이용

이 콘텐츠 만족에 미치는 영향, 콘텐츠 만족이 커

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

이션 기풍 인식이 학교관계성과 학교일체감에 미

치는 영향 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이 학교일

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학교관계성 

인식을 통해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케

이션 특성 요소로서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의 영향력은 

비판.혁신 콘텐츠, 학업정보 콘텐츠, 일상생활 

콘텐츠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 관계성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기풍 세부 요소들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성취목표제시, 정보신뢰, 의

<표 11> 연구모델 가설경로 분석결과 

가설경로 인과계수 S.E. C.R. P

이용도 → 콘텐츠 만족도 0.113 .012 9.333 .000

콘텐츠 만족도 → 커뮤니케이션 기풍 0.911 .053 17.304 .000

커뮤니케이션 기풍 → 학교관계성 0.591 .052 11.401 .000

학교관계성 → 학교일체감 0.757 .036 20.911 .000

커뮤니케이션 기풍 → 학교일체감 -0.039 .041 .951 .341

<표 12> 각 가설경로의 인과효과분해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이용도 → 콘텐츠 만족도 .298** 0.000 .298**

콘텐츠 만족도 → 커뮤니케이션 기풍 .819** 0.000 .819**

커뮤니케이션 기풍 → 학교관계성 .421** 0.000 .421**

학교관계성 → 학교일체감 .742** 0.000 .742**

커뮤니케이션 기풍 → 학교일체감 -.027 0.312** .28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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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볼 때, 이 연구는 대학들

이 학생들의 학교일체감 제고를 위해 몇가지 이

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

생들의 학보 이용도가 학보 콘텐츠 만족과 커뮤

니케이션 기풍 인식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

교일체감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보 이용 빈도와 노출을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지적한대로 조직에 대한 노

출이 조직에 대한 인식된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Smidts et al., 2000; 

2001; van Riel & Fombrun, 2007; White et 

al., 2010; 차희원 2011).

두번째로, 조직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핵심 변

수로 강조되어 온 콘텐츠 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 

기풍은 각각 커뮤니케이션 기풍과 학교관계성 인

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보 콘텐츠 소재들 가운데 비판.혁신, 학업

정보, 일상생활 관련 콘텐츠 만족도가 각각 커뮤

니케이션 기풍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었

으며, 각 소재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판.혁신 관련 콘텐츠는 커뮤니

케이션 기풍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업정보, 일상생활 관

련 소재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

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학보 콘텐츠 소재에 있어서 비판.혁신 관련 

콘텐츠 즉, 학교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이슈 제기

와 비판,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한 내용을 활발

히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

유로운 의견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혁신 콘텐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기

풍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소재는 학업정보 관

련 콘텐츠로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생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하고 학교 소식 성과 및 학내 정보, 

취업과 교환학생 등 학생들의 커리어 정보, 전공 

학술 연재 특강 등 학술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과업, 업무 관련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해

왔던 것 (Smidts et al., 2001; van Riel & 

Fombrun, 2007; 차희원, 임유진 2014)에서 나

아가 이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재 유형을 더욱 세

분화하여 과업(학업정보) 콘텐츠의 영향력 뿐 아

니라, 보다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비

판(비판.혁신) 콘텐츠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일상생활(사교) 콘텐츠의 

전반적인 다양한 콘텐츠 소재들간 상대적인 영향

력 비교를 시도하였다는데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콘텐츠는 기풍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긴 하지만 세가지 콘텐츠 소재

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콘텐츠 즉, 건강, 지역 정보 등 생활 

정보, 음악, 전시 등 문화 예술 관련 정보, 패션, 

연예 등 기타 관심사 등에 대한 내용이 커뮤니케

이션 기풍 인식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이 학교관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지성, 참여적 

의사결정, 정보 신뢰, 정보 개방, 높은 성취 목표



학교일체감 제고를 위한 대학내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27권3호(2016년 4월15일)   183

의 제시 등 다섯가지 주요 기풍 요소들 가운데 성

취목표의 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신뢰, 의사결정참여, 

조직원지지, 정보개방성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났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와의 긍정적인 관계

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보를 통해 학

생들에게 학업이나 커리어에 관한 높은 성취 목

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소스나 정보원을 통한 학보의 신

뢰 제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내 의사결정참여 기

회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 가운데 

지지성, 개방성, 참여적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대

략적으로 설명한데 비해 (van Riel & Fombrun, 

2007; Smidts et al., 2000; 2001), 이 연구에서

는 높은 성취목표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

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라는 연구 대상의 조

직적 배경 특성에 기인했거나 후속 연구에서 심

층인터뷰 등 질적 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원

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처럼 조직 커뮤니

케이션내 기풍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van Riel & van Bruggen, 

2002; 차희원, 임유진, 2014), 이 연구에서는 학

교적 상황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가 

조직관계성과 조직일체감 제고에 더욱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데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세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이 학교관

계성과 학교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커뮤니케이션 기풍은 학교일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학교관계성을 매개하여 

학교일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

한 것처럼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기풍이 조직일체

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논의 (Smidts 

et al., 2001)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성 인식이 조직일체감을 증가

시킨다는 논의 (Hong & Yang,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보의 커뮤니케

이션 기풍 인식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 관계성 인식을 통해 학교일체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일체감 강

화를 위해 학교관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들의 세부적 영향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소재별 만족도의 영

향력을 각각 검증하고, 선행변수로서 학보 이용

도의 영향력을 통합적,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모델의 적합도가 검증되었을 뿐 아

니라, 세부 요소들의 영향력 비교를 통해 구체적

으로 어떠한 콘텐츠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기풍 

요소가 학교관계성 인식과 학교일체감 제고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지 이용자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비

판.혁신 콘텐츠 즉, 학내 문제점이나 비판, 이슈 

제기, 학교나 학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대학

가와 지역 사회의 이슈 제기 등과 관련된 콘텐츠

의 활발한 게재가 커뮤니케이션 기풍 향상에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정보 콘텐

츠 즉, 학생들의 목표 즉 취업이나 학생들의 커리

어 정보, 전공 학술 정보나 학교 소식과 성과 등

에 대한 콘텐츠 소재의 강화 역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정보 콘텐츠는 바타카라 등 



184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Bhattacharya et al., 1995)이 지적한 학생들에

게 일종의 혜택이나 잇점을 제공하는 정보 콘텐

츠와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커

뮤니케이션 기풍 요소로서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

과 커리어 성취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 모색과 학보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공간이나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의 강화

에 앞서 우선적으로 학보 이용도 제고를 위한 노

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학교 언론으로

서 학보의 비판 기능과 심층보도, 학생들의 취업

에 필요한 정보나 재미있는 연성기사의 강화를 

통해 콘텐츠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하며, 디지털 시

대에 맞는 전략 뿐 아니라 해외 대학 신문들처럼 

지역주민이나 동문들의 구독을 늘리거나 재정 독

립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

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2015.4.7; 

미디어오늘 2015.6.28; KBS뉴스 2013.4.14)

이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인 1,181명의 학

생들이 한 학교에서만 조사되었다는 점이며, 학

보라는 한가지 학내 대표 매체만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의 케이스 대상

인 대학의 경우 배포된 부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의미있는 소모량, 한학기 평균 세번 이상의 낮지 

않은 학보 이용률 등이 보고 되었지만, 이러한 이

용 수준이 다른 학교의 상황에서도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여

러 학교의 학생들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학내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의 폭을 넓

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모집단의 특

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문과생과 이과생간 샘플수

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차이 검정 

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값에 대한 원인 규명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모집단에 기반한 

문.이과생 비율의 차이가 타대학에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좀더 심도깊은 논의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반리엘과 폼브

럼 (van Riel & Fombrun, 2007, p75)이 설명한 

조직의 핵심 공중으로서 학생들과의 ‘전략적 연합 

(strategic alignment)’과 학교일체감 제고에 미

치는 학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의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학교들이 학보라는 학내 공식 매체를 통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실행,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학교관계성과 학교일체감을 이끌

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서 연구의 PR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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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onents including usage, 
contents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climate, amongst other variables of a 

university newspaper on the student’s identific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contents and climate as the main variables in developing th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hich has been highlighted by prior studies. As a result, the 
effect of the student’s usage of the university newspaper on the contents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the contents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climate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and identification development as an overall research model were 
statistically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a related discuss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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